
SK에너지, 울산공장 재가동
12월6일 가동중단 이후 정상화 … 전체 피해액 1000억원

SK에너지 울산공장이 정전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12월9일 재가동을 시작했다.

울산석유화학단지는 12월6일 한국전력 변전소의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대부분의 생산설비들이 가동을

중단했다.

SK에너지는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공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이 중단된 바 있다.

정전 피해가 컸던 정유공장에 이어 석유화학공장도 재가동하기 시작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정전사고 이후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효성 용연공장은 전체 5개 공장 가운데 12월9일 현재 3개 공장만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12월14일 모든 공장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전사고로 총 62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액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

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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